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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터카 운전기사 근로자의 두경부암

성별 남 나이 71세 직종 모터카 운전기사 직업관련성 쟁점

1. 개요

이○○은 약 34년간 디젤 기관차, 전동차 기사로 일하였고, 이후 4년은 급유

원으로 일하였다. 퇴사 후 A사에서 모터카 운전을 하던 중, 2009년 11월경부

터 우측 목 부위에 촉진되는 종괴 소견이 있고, 가슴답답함, 객담 등의 증상으

로 모병원에서 두경부암을 진단 받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2. 작업환경

이○○은 1964년 2월부터 약 34년간 전동차 기사로 일하였고 이후 4년은 급

유원으로 일하였다. 이후 퇴사후 모터카 운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력설비 신설공사를 맡은 A사에서 공사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5시간

이었다. 터널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화차에 자재를 적재하고, 동료근로자는 

모터카에 탑승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였으며 모터카를 운전하는 업무만 수행

하였다. 외부작업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분진에 노출 되었으며 1회용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였다. 작업환경 측정 기록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1964년부터 약 34년 간 전동차 기사로 종사한 뒤, 2001년부터 약 7년간 모

터카 운전기사 일을 해왔으며 그 동안 건강진단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2009년 11월 경부터 우측 목 부위에 촉진되는 종괴 소견이 있고, 가슴답답함, 

객담 등의 증상이 있어 모대학병원에서 두경부암을 진단받았다. 이후 K병원에

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두경부암이라는 진단

명을 받았으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흡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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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

4. 고찰

두경부암(악하선의 편평세포암)의 경우 시멘트 분진, 다뱡향족탄화수소, 디

젤연소물질 등이 발생에 기여할 수 있으나 명확히 직업성 암을 일으킨다고 확

인된 바는 없다. 국내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석면(90%이상함유, 0.003∼0.004 

fiber/㎤)이 검출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기준치에 가깝거나 초과된 상태로 

검출되며, 라돈, 심리적 폐쇄감, 일조감 저하로 인한 생리주기 변동 등의 건강

유해요인이 존재한다.

5. 결론

근로자 이○○의 두경부암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두가지 견해로 나뉘어졌다. 

업무관련성 있음

- 암의 원발부위가 폐암, 후두암이라면 라돈, 석면, PAH등에 40년간 노출되

었고 비흡연자임

업무관련성 판단불가

- 약 40년간 디젤기관차를 운전 및 모터카 운전을 하였으며,

- 디젤연소물질, 석면, 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 원발부위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 


